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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mo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We surveyed 312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in kyungpook province, and analyzed the responses using SAS 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consum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In detail, mother’s preference, eating frequency, positive recognition on processed foods 

negatively affect on their children’s dietary habit and snacking behavior. Also, the children whose mother has higher

preference on processed food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 on cereals(p<0.05), fast foods(p<0.001), and 

carbonated beverages(p<0.001). Interestingly, mother’s influence was stronger on children’s eating frequency than 

preference of processed foods. The children whose mother has higher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processed 

foods ate significantly less vegetables(p<0.001), milk products(p<0.05), and more cereals(p<0.001), noodles(p<0.001), 

confectionary(p<0.001), fast foods(p<0.01), carbonated beverages(p<0.01). These results show that mothers’ consum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mother’s reasonable consuming attitude and behavior on dietary life. To promote children’s healthy dietary life, 

therefore, th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 an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cally used at school.  

Key words: 초등학생(elementary school student), 어머니의 영향(mother’s influence), 가공식품(processed foods), 식생활

(dietary life), 소비행태(consum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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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1인 가

구의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간편성을 추구하는 식생

활 양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즉석가

공식품(instant food), 즉석요리식품(fast food), 편의식품(convenience 

food)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구매하여 바로 먹거나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식사 대용식(HMR)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An & Kang, 

2006; Kim, 2013). 농림축산식품부(2014)가 발간한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에서도 식품구입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이 2011년 28.7%에서 2013년 45.3%로 급증하였고, 간편식품 구

입 경험은 2011년 40.5%에서 2013년 61.9%로 증가하였다고 보

고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식품첨가물을 비롯하여 가

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Kim et al., 2000). 이렇게 가공식품이 우리 식생활에 차

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가공식품의 선택과 구매에 보다 신중하

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학령기는 신체적 성장이 활발하고 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해

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섭취는 아동의 신

체적 성장 발육을 돕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서적 안정

에도 기여하므로, 결국 한 인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학령기는 식습관이 형성･고정되는 시기이고 학령

기 아동의 식생활은 그 시기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1982).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동들의 주요 식생활 문제로 잘못된 식습관(37.7%)과 가공식

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잦은 섭취(36.2%)를 지적하였으며(Jung, 

2012), 특히 가공식품 섭취 빈도와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 사

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1982; Kim & Seo, 2012). 

개인의 식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Kirk, 

1986; Evans, 1995; Cullen, 2000), 특히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식습관 변화율은 70% 이상이라고 한다(Kim, 1982). 사춘기 직

전과 사춘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으며, 우유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은 부모

가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와서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대답

하였다(Auld, 2002). 이처럼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은 아이

들의 식사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Evans, 1995), 영양교육에 

부모를 참여시켰을 때 자녀의 장기적인 식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Kirk, 1986). 아동의 식품 선택은 가정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아

동과 부모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며 부모의 식습관과 식품 선호

도, 영양정보, 자녀에 대한 배려 등은 아동의 식품선택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irch, 1981; Birch et al., 1987; Klesges 

et al., 1991). 이와 같이 부모의 식품 선택은 자녀들의 식품 기

호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식품에 대한 자녀의 

기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싫어하던 음식도 좋아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크다고 한다(Birch, 

1980). 따라서 어머니들의 식품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문제는 

자녀의 식생활과 식품선택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신체 발육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에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내에

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조사하여 그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성장기 자녀를 둔 주부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 구매 행동 및 인식에 관한 조사(Kim, 2002; Han, 

2006), 초등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Han, 2007; Eum, 2008) 등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를 통

하여 학생과 부모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

니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소비 행태를 조사하고, 이것이 자녀의 

식행동,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섭취빈도, 구매태도 및 인

식이 초등학생 자녀의 식습관, 간식섭취행동 및 간식소비

행동과 상호연관성이 있는가? 

2.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섭취빈도, 구매태도 및 인

식이 초등학생 자녀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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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가공식품의 소비 실태 및 구매 행동

  간편함을 추구하는 식생활 양식이 확산되면서 구매하여 바로 

먹거나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즉석가공식품, 즉석요

리식품, 편의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An & Kang, 2006; Kim, 2013). 최근, 식품구입

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2011년)에서 45.3% 

(2013년)로 급증하였고, 1인 가구 증가를 비롯한 사회여건의 변

화로 인하여 간편 식품 구입 또한 40.5%(2011년)에서 61.9% 

(2013년)으로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구입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맛, 제조일자, 용량, 원산

지 등 품질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소비자의 61.7%가 포장 

표기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통기한/제조일자(64.8%), 

원료 원산지(43.2%), 주요 원료 성분(40.4%), 주재료 함량

(27.2%), 제품 생산지 순(26.4%)으로 많이 확인하였다. 간편식 

구입 경험은 2013년 기준 61.9%이고, 여성(65.5%), 30대

(69.9%), 미혼(63.8%), 소득이 높을수록(월 500만원 이상, 

67.8%) 구입경험이 더 많았다. 간편식의 구입 목적은 시간절약

(39.6%), 직접 조리보다 저렴(20.6%), 맛(10.9%) 순이었으며,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맛과 안전성을 들었다. 한편 소비

자들이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식품첨가물

(37.4%), 높은 칼로리(21.5%), 과도한 지방(11.8%), 유전자 변

형 식재료(4.3%) 등을 꼽았는데 이는 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프리미엄 가공식

품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 좋은 원료(35.9%), 맛(21.2%), 

첨가물이 적어서(20.4%), 건강에 좋아서(8.4%) 등을 꼽았다(농

림축산식품부, 2014). 

  이렇게 가공식품이 우리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가공식품의 첨가물 및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Kim et al, 2000). 실제로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은 되도록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일반 식품보다 제품 안전성을 

비롯하여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선호하였다(농림

축산식품부, 2014). 이는 가공식품의 구입이 증가하는 경향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며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

증한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의 선택과 구매에 보다 신중하고 합

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You & Sim, 1998).

  상품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경향을 의미하는 소비자

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소비자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Huang, 1993; Engel et 

al., 1995). 태도는 소비자의 인지과정을 통해 주로 형성되지만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같은 비인지적인 요인

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

식수준이 낮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태도 형성이

나 선택을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직관적 사고는 

주로 개별 경험이나 느낌 또는 이미지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정

보를 통해 태도를 형성되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식품관련 소비자태도를 식품 관여도(food involvement)와 

식품 저항감(food neophobia)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는

데, 식품 관여도는 개별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식품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식품 저항감은 소비자들이 새

로운 식품의 선택을 꺼리는 정도(저항감)를 나타낸다. 식품 관

여도가 높은 사람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

고 이러한 생각이 태도로 연계되는 반면 식품 저항감이 큰 소비

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Bell 

& Marshall, 2003; Chen, 2007). 이러한 개별특성요인은 소비

자태도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 태도는 소비환경-성별, 연령, 결

혼 및 소득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Huang, 1993).

2. 학령기 식습관의 중요성     

  학령기(만7∼12세)는 신체적 성장과 발육이 활발하고 사물

을 판단하고 통합하는 인지능력이 성숙하는 시기이다. 그러므

로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Kim, 1982). 

  식습관은 인간이 오랜 시일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

화･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먹어 온 음식의 유형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과 식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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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N(%)

children
N(%)

312(100) 312(100)

employment
yes 312(100)

gender
boys 136(43.59)

no 160(51.28) girls 176(56.41)

age

≤ 40 153(49.03)

grade

fourth 95(30.45)

41~45 112(35.90) fifth 112(35.90)

≥ 46  47(15.06) sixth 105(33.6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에 나타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다른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Cullen et al., 2000; Ku & Seo, 2005). 식

습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내･외적인 요

인으로 구분하며, 외적인 요인으로 가족특성, 부모의 식습관, 우

상적 인물,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있고, 내적인 요인으로 개인

의 생리적 특성 및 영양요구량,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 개

인적인 가치관과 믿음, 자아개념, 기호, 심리발달상태 및 건강 

등이 있다(Bell & Marshall, 2003; Lee & Jung, 2004) 그 중에

서도 영양상 합리적인 식습관을 갖게 하는 데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들의 식습관이나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태도가 직접적인 요

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머니가 그들의 자

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발육에 적합하도록 배려하여 꾸민 식사

에 의하여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Kirk & Hughes, 1986; 

Klesges et al., 1991).

  학령기에는 아동의 식습관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고 비교적 

쉽게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올바른 식행동이나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이때 형성되는 식습관은 일

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Birch et al., 1981; Birch, 1987). 또한, 

Hertzler(1983)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또래 집단 사이에 일어나

는 상호작용이 이 시기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올바른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식품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식습관의 

개인차는 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0대 후반에 정착되며 

특히 학령기에는 식습관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훈련하

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식행동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기로부터 장기

간에 걸친 가정교육, 학교 및 사회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단 형성된 식행동은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유기로부터 시

작되는 식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시기에 영양 교육을 실

시함으로서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고 식행동을 개선할 수 있

다(Kim & Kim, 2003; Jung & Lee, 2007; Kim & Jung 2010).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남･여 학생 360명과 부모(어머니) 360명을 대상으

로 2010년 9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에 앞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부모 각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

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담

임교사에게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설명하고 배부･회수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는 부모 및 학생 각각 336부였으며, 이 중 부실 기재

한 24부를 제외하고 31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

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부모의 가공식품 구매행동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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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312(100) 312(100)

purchasing cost

≤ 5 103(33.01)

purchasing place

supermarket 59(18.91)

mart 252(80.77)6~10 134(42.95)
internet 0( 0.00)

11~20 56(17.95)
department store  0( 0.00)

21~30 18( 5.77) convenience store 0( 0.00)

≥ 31 1( 0.32) etc. 1( 0.32)

selection criteria

brand reputation 60(19.23)

reason for buying

convenience 153(49.04)

sell by date /package 126(40.38) saving time 102(32.69)
experience 35(11.22)

taste 4( 1.28)
price 9( 2.88)

availability 18( 5.78)
taste 15( 4.81)

variety 27( 8.65)nutritional value 17( 5.45)

etc. 8( 2.56)children's preference 50(16.03)

Table 2. Mothers'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금액, 구매 장소, 식품 선택 기준 및 구매 이유 등을 묻는 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Chang. 1996; Ly et al., 2001; Kim & Kim 

2005).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공 식품의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 정도,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묻는 30문항으로 구성하였

다(Chang. 1996; Ly et al., 2001; Kim & Kim 2005), 가공식품 

선호도와 섭취빈도는 식품 유형을 면류, 과자류, 육가공품, 어류

가공식품, 냉동 식품류, 음료류, 즉석식품(레토르트)으로 구분하

여 각각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공식품 구매 시 확인하는 표

시사항은 유통기한, 가격, 제조회사, 원료 및 함량, 식품 첨가물, 

원산지, 보관상 유의사항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0.842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은 

가공식품의 위생, 맛, 품질, 영양, 가격, 편리성, 가족 건강 기여

도 측면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0.826였다.  

  아동의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식습관, 간식 섭취 행동 및 간식 

소비행태에 관한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Ro & Jun, 1998; Lee, 

2004; Kim & Park, 2004; Ku & Seo 2005). 식습관과 관련된 

4문항은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섭취, 한 끼 식사 소요시간 및 

편식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간식 섭취 행동은 간식 쉅취 이유 

및 횟수, 선호식품, 외식, 과식 등을 묻는 9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간식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영양성분, 성분표시, 위생상

태, 가격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들의 Cronbach’ 

α계수는 각각 0.725와 0.727였다. 자녀의 식품기호도 및 섭취빈

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들(Ro & Jun, 1998; Lee, 2004; 

Kim & Park, 2004)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하였으며, 음식명에 따른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묻는 13문항으

로 각각 구성하였다. 음식명은 자녀들이 간식으로 주로 먹는 과

일류, 유제품류, 서류, 씨리얼류, 면류, 빵류, 분식류, 과자류, 빙

과류, 당류, 탄산음료, 과일음료, 패스트푸드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화 하였으며, 섭취

빈도는 ‘매일 먹는다(주 6∼7회)(5점)’, ‘일주일에 3∼5회(4

점)’, ‘일주일에 1∼2회(3점)’, ‘월 3회 이하(2점)’, ‘거의 먹지 

않는다(1점)’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및 통계적 처리

  자료 분석은 SAS 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2), 

상관관계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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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mothers eating habit consuming behavior snacking behavior

preference    -0.213***    -0.220***    -0.129*

eating frequency    -0.184**    -0.195***    -0.057

checking label     0.011     0.094     0.195***

recognition    -0.204***    -0.217***    -0.110

*p<0.05  **p<0.01  ***p<0.001

Table 3. Correlations of the factors related to processed foods 

Ⅳ. 결과 및 고찰

1. 부모들의 가공식품 소비 행태

  부모들의 가공식품 소비행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가

공식품 구입비용은 월 평균 ‘5∼10만원 미만’을 소비하는 경우

가 42.95%로 가장 높았다. 가공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할인마

트(80.77%)’와 ‘슈퍼마켓(18.9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식품 구매 시 ‘대형할인매장(84.6%)’

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한 관련 연구(An & Kang, 2006) 

결과와 유사하다. 농림축산식품부(2014)가 전국 20세 이상 69

세 이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가 45.8%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은 아직 비중이 작으나 상

승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포장상태(40.38%)’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외 ‘상품평판

(19.23%)’, ‘자녀의 기호도(16.03%)’, ‘사용경험(11.22%)’ 순으

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Kim(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가공식품 선택 시 ‘제조날

짜 및 유통기한’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고하였고, Kim(2009) 등

은 70% 이상의 응답자가 ‘제조날짜 및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가공식품 구매 이유로는 ‘조리, 보관의 간편성

(49.04%)’ 및 ‘조리 시간 절약(32.69%)’을 우선적으로 꼽았으

며, 이는 전체 답변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역시 

Kim(2008)과 Kim(2009)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흥미로

운 것은 성인들과 달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맛’ 때문

에 선택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7.2%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와 자녀의 식행동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와 자녀의 식행동 요인간의 상관분

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녀의 식습관과 부모의 가공식

품 선호도(p<0.001), 섭취빈도(p<0.01),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p<0.001)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

녀의 간식섭취행동과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p<0.001), 섭취

빈도(p<0.001), 인식(p<0.001) 사이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간식 선택 태도와 부모의 가공

식품 선호도(p<0.05) 사이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나, 부모의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정도

(p<0.0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

는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과 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섭취빈도, 긍정

적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부모가 식품표

시를 확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자녀의 식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

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부모를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높은 상위 33%를 상집

단(4.02±0.32), 선호도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

(2.76±0.30),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3.36±0.16)으로 분류하

였다.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높은 상집단의 자녀는 중･하집

단 자녀보다 식생활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고(p<0.01), 특히 편

식이 심하고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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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mothers eating habit consuming behavior snacking behavior

preference

high 3.37(0.64)b 3.30(0.53)b 3.01(0.42)

middle 3.63(0.61)a 3.34(0.60)b 2.99(0.38)

low 3.65(0.62)a 3.58(0.60)a 3.10(0.45)

F-value 6.76** 7.50*** 2.37

eating frequency

high 3.44(0.67)b 3.28(0.59)b 2.97(0.45)b

middle 3.51(0.54)b 3.35(0.54)ab 3.04(0.36)ab

low 3.72(0.62)a 3.54(0.61)a 3.13(0.41)a

F-value 5.69** 5.01** 4.40*

label checking

high 3.55(0.72) 3.50(0.58) 3.16(0.47)a

middle 3.53(0.56) 3.41(0.60) 3.01(0.40)ab

low 3.55(0.64) 3.33(0.58) 2.95(0.37)b

F-value 0.03 1.88 6.65**

recognition

high 3.37(0.66)b 3.27(0.51)b 3.07(0.44)

middle 3.60(0.63)a 3.40(0.59)a 3.06(0.41)

low 3.67(0.58)a 3.58(0.62)a 2.98(0.41)

F-value 6.91*** 7.23*** 1.34

*p<0.05 **p<0.01 ***p<0.001
The numbers represent mean(SD).
a, b, 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4. Dietary behavior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mother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processed foods 

리고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높거나 중간인 집단의 자녀는 

낮은 집단의 자녀보다 식사섭취태도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상위 33%를 상집단

(4.28±0.25)으로, 섭취빈도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

(3.11±0.33)으로,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3.71±0.12)으로 분

류하였다.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 자녀의 식습

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많으면 자녀는 편식, 불규칙적인 식사 태도를 가지

며, 아침 식사 횟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섭취행동

에 있어서도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낮은 집단의 자녀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간

식 선택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가공 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집

단의 자녀일수록 간식 소비 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부모의 가공식품 표시사항 확인 정도가 높은 상위 33%를 상

집단(3.61±0.32)으로, 확인 정도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

단(2.29±0.23)으로,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2.94±0.14)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가공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자녀의 식습관, 간식 섭취 행동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나, 간식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유의적인(p<0.01) 차

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 정

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간식 소비 행태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자녀가 간식을 선택할 때 간식의 영양성분, 성분

표시, 위생상태, 가격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이 높은 상위 33%를 

상집단(3.67±0.32), 인식 점수가 낮은 하위 33%를 하집단

(2.54±0.34), 그 나머지 34%를 중집단(3.11±0.11)으로 분류하

였다.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에 따라 자녀의 간

식 소비 행태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습관 및 간식 섭

취 행동에는 유의적인(p<0.001)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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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s
children preference eating frequency

items
mean

(N=312)
high

(N=88)
middle

(N=111)
low

(N=113)
F-value

high
(N=100)

middle
(N=88)

low
(N=124)

F-value

fruits 4.38(0.78) 4.28(0.80)1) 4.38(0.82) 4.46(0.72) 1.52 4.34(0.78)1) 4.32(0.85) 4.48(0.69) 1.36

milk products 3.83(0.92) 3.74(0.92) 3.92(0.91) 3.84(0.92) 0.93 3.80(0.85) 3.85(0.96) 3.83(0.93) 0.07

potatoes 3.79(0.96) 3.72(0.95) 3.85(0.96) 3.82(0.97) 0.56 3.79(0.91) 3.76(1.04) 3.83(0.91) 0.14

cereals 3.52(1.04) 3.73(1.01)a 3.45(1.00)ab 3.35(1.08)b 4.20* 3.72(1.10) 3.48(0.96) 3.37(1.06) 2.83

noddles 3.84(0.96) 3.87(0.93) 3.89(0.92) 3.78(1.01) 0.39 3.83(0.95) 3.85(0.98) 3.83(0.94) 0.02

breads 3.55(1.01) 3.68(0.98) 3.37(1.00) 3.56(1.05) 2.39 3.65(1.01) 3.48(1.01) 3.54(1.02) 0.78

flour based food 3.73(0.98) 3.82(0.97) 3.67(1.06) 3.68(0.93) 0.84 3.74(1.08) 3.78(0.90) 3.66(0.98) 0.39

confectionery 3.56(0.96) 3.61(0.97) 3.60(0.93) 3.49(0.98) 0.51 3.65(0.99) 3.50(0.90) 3.56(1.01) 0.70

ice cakes 3.88(0.86) 3.88(0.87) 3.98(0.85) 3.81(0.85) 0.90 3.88(0.93) 3.90(0.80) 3.87(0.86) 0.03

sweets 3.04(1.11) 3.13(1.15) 2.98(1.08) 3.00(1.08) 0.61 3.04(1.12) 2.99(1.13) 3.10(1.07) 0.26

carbonated drinks 3.17(1.09) 3.44(1.03)a 3.16(1.07)b 2.89(1.09)c 7.50*** 3.37(1.03)
a

3.21(1.08)
ab

2.92(1.11)
b 4.42*  

fruit juices 4.06(0.89) 4.04(0.84) 4.07(0.94) 4.08(0.91) 0.08 4.04(0.85) 4.03(0.97) 4.11(0.84) 0.22

fast food 3.36(1.05) 3.58(1.02)a 3.28(1.05)b 3.20(1.05)b 4.11* 3.37(1.01) 3.48(0.92) 3.20(1.20) 1.93

*p<0.05 **p<0.01 ***p<0.001
The numbers represent mean(SD).
a, b, 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5. Children’s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the mothers'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the processed foods

의 자녀가 인식 정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

를 하며, 식사 시 편식을 하지 않으며, 간식 섭취 행동에 있어서

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와 자녀의 가공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따른 자녀의 식품 기

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즉,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씨리얼류

(p<0.05), 패스트푸드(p<0.05), 특히 탄산음료(p<0.001)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

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의 자녀보다 탄산음료에 대한 기호

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따른 자녀의 가공식

품 섭취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가 상집단의 자녀는 중･하집단의 자녀

에 비해 과일류(p<0.001), 유제품류(p<0.05)를 적게 섭취하는 

반면, 씨리얼류(p<0.001), 면류(p<0.001), 분식류(p<0.01), 과자

류(p<0.001), 탄산음료(p<0.01), 패스트푸드(p<0.01)는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어린이가 씨리얼류(p<0.001), 분식류(p<0.001), 과

자류(p<0.01), 빙과류(p<0.05), 탄산음료(p<0.001), 과일주스

(p<0.05), 패스트푸드(p<0.001) 등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의 가공식품 선호도 및 섭취빈도가 가공식품에 

대한 자녀의 기호도보다 섭취빈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준다.

  Kang과 Yoon(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가공식품 선택과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Jung, 2012)에서

도 잘못된 식습관(37.7%)과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잦은 

섭취(36.2%)를 어린이들의 주요 식생활 문제로 지적하였다.

아동의 식습관은 인성과 연관되며(Kim, 1982; Kim & Seo, 

2012), 특히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와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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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s
children  preference eating frequency

items
mean

(N=312)
high

(N=88)
middle

(N=111)
low

(N=113)
F-value

high
(N=100)

middle
(N=88)

low
(N=124)

F-value

fruits 3.72(0.95) 3.46(0.95)
b

3.87(0.89)
a

3.88(0.93)
a 7.18*** 3.66(0.96) 3.73(0.90) 3.78(0.99) 0.37

milk products 3.76(1.16) 3.53(1.15)
b

3.89(1.14)
a

3.89(1.16)
a 3.51* 3.59(1.15) 3.85(1.17) 3.81(1.14) 1.52

potatoes 2.47(0.91) 2.43(0.91) 2.49(0.91) 2.49(0.93) 0.15 2.55(0.93) 2.34(0.87) 2.55(0.94) 1.88

cereals 1.93(1.09) 2.25(1.21)
a

1.77(0.96)
b

1.74(0.98)
b 7.74*** 2.28(1.16)

a
1.85(1.05)

b
1.69(0.98)

b 8.07***

noddles 2.66(0.82) 2.88(0.79)
a

2.82(0.74)
a

2.31(0.81)
b 17.50*** 2.91(0.81)

a
2.73(0.78)

b
2.35(0.78)

c 12.61***

breads 2.49(1.00) 2.66(1.00) 2.44(1.04) 2.36(0.95) 2.86 2.62(1.06) 2.51(0.95) 2.34(0.98) 1.99

flour based food 2.48(0.96) 2.73(1.04)
a

2.34(0.85)
b

2.34(0.91)
b 6.25**  2.58(1.01) 2.53(0.99) 2.34(0.87) 1.74

confectionery 2.93(0.98) 3.12(0.98)
a

3.03(0.88)
a

2.65(0.99)
b 7.53*** 3.22(0.95)

a
2.87(0.91)

b
2.72(1.03)

b 6.95** 

ice cream 3.06(0.89) 3.15(0.94) 3.10(0.82) 2.94(0.89) 1.75 3.18(0.89)
a

3.13(0.89)
a

2.87(0.88)
b 3.51*  

sweets 2.19(0.93) 2.25(0.90) 2.17(0.94) 2.13(0.94) 0.44 2.35(0.92) 2.15(0.96) 2.08(0.88) 2.22

carbonated drinks 2.40(0.98) 2.63(1.03)
a

2.38(0.93)
b

2.18(0.92)
c 6.14** 2.68(1.03)

a
2.38(0.90)

b
2.14(0.95)

c 7.86***

fruit juices 2.91(1.04) 2.98(1.01) 2.98(1.05) 2.79(1.05) 1.27 3.16(1.03)
a

2.77(1.01)
b

2.84(1.03)
b 4.11*  

fast food 1.89(0.76) 2.06(0.86)
a

1.87(0.66)
ab

1.74(0.71)
b 5.14**  2.09(0.80)

a
1.88(0.74)

b
1.72(0.71)

b 6.08***

*p<0.05 **p<0.01 ***p<0.001
The numbers represent mean(SD).
a, b, 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6. Children’s eating frequency according to the mothers'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the processed foods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므로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올바른 식품 선택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초등학생 자녀의 식

행동-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수행하였다.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2명과 그들의 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섭취빈도, 긍정적인 인식 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행동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부모가 식품표시를 확인하

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였다. 

자녀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 역시 부모의 영

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가 높은 집단

의 자녀가 씨리얼류(p<0.05), 패스트푸드(p<0.001), 탄산음료

(p<0.001)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

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탄산음료(p<0.05)에 대한 기호도가 높

았다. 특히,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

이 받았는데,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가 높

을수록 자녀가 과일류(p<0.001)와 유제품류(p<0.05)는 적게 섭

취하는 반면, 씨리얼류(p<0.001), 면류(p<0.001), 분식류(p<0.01), 

과자류(p<0.001), 탄산음료(p<0.01), 패스트푸드(p<0.01)는 더 자

주 섭취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

동,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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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현명한 식품선택과 소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

령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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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초등학생 자녀의 식행동-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2명과 그들의 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하여 SAS 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신뢰도 검증, 교차분석, t-test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행태가 자녀의 식행동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 섭취빈

도,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부모가 식품표시

를 확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녀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

도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가공식품 기호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씨리얼류(p<.05), 패스트푸

드(p<.001), 탄산음료(p<.001)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가공식품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가 탄산음료(p<.05)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특히,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과일류(p<.001)와 유제품류(p<.05)는 적게 섭취하는 반면, 씨리얼류(p<.001), 면류(p<.001), 분식류(p<.01), 과자류

(p<.001), 탄산음료(p<.01), 패스트푸드(p<.01)는 더 자주 섭취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가공식품 소비 행태가 자녀들의 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의 

현명한 식품선택과 소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령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하여 부모를 대상

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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